
세계인을 위한 보급형 헬기

월드콥터 코리아 (헬리콥터 혁명/ 조종사 필요없는 자동차엔진 초저가, 화물운송 무인헬기)

  World Copter 

      “우리는 인류를 위한 혁신적인 헬리콥터를 전세계에 보급한다.” 정관명시 사업목표



이 원 학 (李元鶴 /1962년생)

헬리콥터 설계 엔지니어 / 사업가
월드콥터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항공기 설계개발 40년 (비행기3회/헬기4회)
한국정부 연구프로젝트 6회 총괄책임자

미국 워싱톤주 에버렛시립대 항공과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기계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
인하대학교 항공공학과 중퇴

미연방 FAA 항공기체 및 엔진정비 면허
항공산업기사 / 한국 및 미국 헬기설계특허
25년간 시애틀거주, 5년 전 귀국.

월드콥터(자동차연료 로봇헬기)
운송혁명 도모



1.	민간 헬기 현황 (정부 및 경찰용 포함-2013년말)

항공선진10개국 82%편중 사용 (80%이상 중고거래) 비싼 가격과 항공인프라(연료와 부품조달 문제 해결필요)

자동차 엔진 사용하는 월드콥터 개발 25년 ----- 조종사 필요 없는 자율비행 수송용 로봇헬기 개발 결정함

국가
총계

1.

미국
2.

카나다
3.

호주
4.

영국
5.

남아공
6.

뉴질랜드
7.

프랑스
8.

이태리
9.

일본
10.

독일

31,692 16,115 2,386 1,808 1,517 785 723 721 687 686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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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ources of data :
Forecast International 2014

1. 월드콥터 기원 :  민간헬기 시장특징 = 선진국 편중 (가격, 연료, 부품 유지비, 조종사 부족 )

(정부 및 경찰용 포함-2014년 기준)



1995 / 09 : 독자모델 헬기 개발시작 (미국)

  2000 / 12 : 미연방 고유모델 헬기설계 특허취득

  2002 / 04 : 1호 헬기 시험비행 성공

2005 / 12 : 2호 헬기 일본엔진 수급문제.

  2010 / 03 : 3호 헬기 시험비행, 한국기술이전.
-----------------------------------------------------------------------------------------------------------

2016 / 03 : 귀국, 월드콥터 코리아 설립. 

  2018 / 05 : 헬기기술 적용 에어보트 개발완성

  2019 / 01 : 포스코투자기업 / 중기청TIPS선정

  2019 / 05 : 전남 테크노파크 생산공장 입주

2020 / 06 : 조달청, 벤처창업 혁신조달상품 지정

  2020 / 09 : 해양수산부, 신기술(NET) 인증

----------------------------------------------------------------------------------------------------------

        현재 : 갯벌주행 에어보트 생산 중

  2021/ 5 : 중대형 수송용 드론 상세설계 시작

2. 헬기 선행연구 개발 : ( 독자설계, 미국특허, 자체 제작, 3회 개발/ 대형드론 사업전환 ) 

고유모델 1호 헬기 시험비행 (미국 시애틀,2002)

3호 헬기 터보차저 엔진 시험비행 (한국,2013)
제니시스 자동차엔진, 3호 헬기 미국원정 시험비행 2010



Robinson R-44(4인승)

$474,000 (5.7억원)

현재 세계 최대 판매 헬기

민간용으로 개발 된 완제품 헬기
로써 영업용으로 사용가능.

소형 피스톤엔진 헬기시장 95% 독점
탑재 유효중량 : 1005 LBS(457kg)

최대속도: 150 mph(240km/h)
항속거리: 350 마일(560 km)

피스톤엔진(245 Hp)-항공휘발유
시간당 운영비$227/시간

World Copter (5인승)

$170,000 (1.9억원)

초저가 보급형 헬기

미국에서는 키트로 판매하여 자가용 헬기
로만 사용할 수 있음. KIT($130,000)

개도국은 완제기로 판매 후 영업용 가능

탑재 유효중량 : 1500 LBS(680kg)
최대속도: 130 mph(209km/h)

항속거리: 450 마일(724km)

피스톤엔진(320 HP)-자동차휘발유
시간당 운영비 $58/HR

3. 경쟁 소형헬기 비교 : 과거 개발현황 (2016년 기준)

MD 500 (5인승)

$2,000,000 (24억원/민수기준)

가스터빈 소형 헬기(미국)

미국,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23개국 에서 군용으로도 사용중임.

탑재 유효중량 : 1519 LBS(689kg)
최대속도: 152 mph(217km/h)

항속거리: 267 마일(430 km)

가스터빈엔진(420 Hp)-제트유 사용
시간당 운영비 $720/HR



헬리콥터에 자동차 엔진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문제비교.

1. 일반적인 인식은 비행기 엔진은 날아다니고, 자동차 엔진은 기어 다니는 데, 어떻게 자동차로 비행기를

만들수 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 비행기용 피스톤엔진은 6.25전쟁 직후에 개발되었다.

2. 기술적으로 70년 가까운 아주 오래된 기술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연구개발이 비약적으로 지속되어 70년전

의 비행기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을 완전히 능가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뿐이다.

3. 미국에는 자동차 엔진으로 만든 비행기와 헬리콥터 가 이미 많이 존재한다. 과거 한국에서 만든 고유모델

3호 헬기가 국산 자동차엔진으로 만들었다고 해서(다시 말해 수입품 항공기 인증엔진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1호 헬기가 미국에서 시험 비행하는 애석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1. 자동차엔진은 오랜 전 기술의 비행기엔진에 비행 성능, 내구성, 중량, 가격 모두가 우수하다.

2. 과거 피스톤 엔진 개발했던 회사는 이제 대형 제트엔진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엔진은 FAA형식승인법규

로 인해 임의로 개량하지도 못하고 허가된 대로만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 악법에 갇혀 있다.



  4. 월드콥터 개발과정 (1) : 자체설계 및 몰드제작



4. 월드콥터 개발과정 (2) : 헬기부품 자체제작 (계기 제외 100% 국내산)



4. 월드콥터 개발과정 (3) : 진동검사 및 발란싱



4.월드콥터 개발과정 (4) : 엔진내구성 및 지상시험



4. 월드콥터 개발과정 (5) : 미국원정 FAA 시험비행 (Experimental Category)



5.  세계인을 위한 월드콥터( World-Copter) 한국에선 사업 불가능

(1) 국내 항공법상 여전히 자동차엔진 헬기사용 불허
(헬리콥터에 항공인증 엔진사용 필수/ 미국은 자가용 헬기 사용가능)

(2) 국내 헬기 조종학원 없음/ 군헬기 조종사 위주/ 한서대 헬기조종과 도미훈련
         (저렴한 헬기가 있어도 일반인들 조종면허 못따면 사업활성화 못함 )
    

대응방안 1. 기업생존과 기술인력 양성, 헬기 제작시설 준비/ 핵심가치 고수

             (비행기 프로펠러와 헬기동체 기술결합à 인명구조용 에어보트 개발)

     

대응방안 2. 중대형 드론(로봇헬기)개발 : 자동차엔진 사용, 법적 문제 없고,

              자율비행으로 조종사필요 없음(네비게이션)à 정부정책 부응

              처음시작은, 화물용(해상운송 및 군용)à 산불진화à 에어택시(UAM)



(1) 인명구조용 에어보트 개발 (기술인력양성/생산공장/ 핵심가치 고수/ 기반사업)

인명구조용 에어보트
초저수심 및 갯벌, 
결빙하천 고속주행

수륙양용 300마력
갯벌속도: 60km/h
가변피치 프로펠러
신기술인증(NET)

홍수 실종자 구조용
해경 골든타임 구조용
수자원 공사 하천관리
갈대 습지 관광용
군용(해병대 상륙용)

1. 미래 헬기사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 : 기술인력 양성 + 생존아이템 (같은 공법과 장비)

2. 대한민국 1호 에어보트(선급인증) : 순천시에서 구매(순천만 갯벌연구소/ 순천시와 공동개발)

3. 한국수자원 공사 시험용 구매 : 시험평가 후 대량구매예상 / 해경등 타 지자체 구입계획

4. 헬리콥터 제작공법으로 초경량, 첨단 프로펠러적용, 기술인력 양성성공, 제작시설 확보.



(2) 중대형 드론 (자율비행 로봇헬기/자동차 엔진/ 450kg화물 + 4시간 비행/ 1억원 / 헬기혁명)

1. 중대형 드론 : 자동차 엔진사용 가능 / 조종사 필요없음 (법적문제 해결 + 정부 육성정책)

2. 자율비행 로봇헬기 : 네비게이션 명령만 필요à 450kg 화물+ 4시간 비행(500 km)/ 운송혁명

3. 산자부 지원계획 : 화물운송(도서지역)à 야간산불진화  안전검증 후 4인승 에어택시(UAM)

4. 텐덤헬기(전후 2중로터)는 무게중심 안전성과 탑재능력우수 : 미래 무인헬기의 표준방식

최대이륙중량 : 1,000kg(화물450-500kg) 500km 비행거리
동체길이 : 5.8m / 204마력 자동차엔진/순항속도200km/h

월드콥터 ( 인공지능 로봇헬기)



7. 사업이념 및 핵심전략 - (기술로 홍익인간 / 헬리콥터 혁명)

월드콥터는 조종사 필요 없는 완전자율 4인승급 로봇헬기

  (1)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무인헬기.(원천설계기술)
        자동차 터보엔진(고산지대), 자율비행(조종사 필요 없음)

   
  (2) 복합소재 몰드 대량생산, 한국엔진 사용, 텐덤 2중 로터 효율            
        450kg 화물+4시간 표준비행(4인 승급,500km순항), 24시간 비행가능

  (3) 헬기혁명, 인터넷 직판, 현지 키트 조립공장(국책사업) 세계 표준화.
1억원대 박리다매, 세계시장 석권목표, 산불진화,군용,에어택시화



8. 현재 드론의 문제점( 무거운 베터리/ 헬리콥터 공학부재/ 탑재중량 비행시간 부족)

(1) 전기, 전자공학위주 드론발전 훌륭하나, 전기배터리 사용에 집착 한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Wh/kg/ 중량당 에너지)가 매우 낮아 수직 이착륙에 매우 불리함.

리튬 이온 : 250 Wh/kg -------- 1 이라 할 때,
휘발유 : 12,888 Wh/kg -------- 52 배

수소 : 33,300 Wh/kg -------- 133 배

수소가 가장 좋으나 전세계 보급에는 가격과 운영비용 많이 든다.

가장 실용적인 것은 휘발유 (현재 군용드론은 모두 휘발유/디젤/제트유 사용)

하이브리드의 실증 : 최근 휘발유엔진 구동발전기를 장착하여 비행시간 연장

제 3 세계 가난한 나라들은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함으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대형드론이 결국, 효율성과 가성비에 따라 시장에서 승리할 것이다.

사람들은 신기술에 큰 관심이 있지만, 결국 효율적이고 저렴한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한다.

전기 배터리가 헬리콥터분야에서 휘발유와 경쟁하기에는 태생적으로 너무 빈약하다.



8. 현재 드론의 문제점( 무거운 베터리/ 헬리콥터 공학부재/ 탑재중량 비행시간 부족)

    (2) 헬리콥터 공학이해 부족 : 수직이착륙 비행은 헬리콥터 전문분야로 도입시급.

1,000 kg 자동차 전진 필요 추력 -------- 20 kg (구름마찰계수 0.02)
1,000 kg 비행기 이륙 필요 추력 -------- 190 kg (날개 사용효과 5배 이상)
1,000 kg 헬기 수직비행 필요 추력 ----1,000 kg (자동차의 50배 힘이 필요함)

일반인들은 전기자동차를 보고 전기 비행기와 전기 드론과 헬리콥터를 쉽게 생각하지만,

드론과 헬리콥터는 비행기의 5배, 자동차의 50배 추력이 필요하다.

헬리콥터 추력공식 = 공기밀도 x 추력계수 x 회전수 2제곱 x 로터 직경 4제곱

현재 전기공학 기반의 드론은 로터의 회전수가 너무 느리고, 로터 직경이 너무 작다.

헬리콥터 공학과 접목되면 놀라운 성능개선이 이뤄진다. 직경이 2배로 커지면 16배 추력증가,

현재의 드론 로터의 선단속도는 마하 0.3 정도인데 , 헬기와 같이 마하 0.6 으로 빨리 돌리면

4 배의 더 큰 추력이 발생한다. 헬리콥터 공학을 적용하면 놀라운 발전이 생긴다.



9.  2개의 대형로터 타이밍 회전 고효율 탠덤로터 방식
(15% 고효율 + 전후방 무게중심 관리용이)



11. 사업판매계획 : 전세계 상대 대량보급 전략 (해외수출) 국제 물류회사

국내 민간 헬기시장은 전 세계 대비 0.5% 이하의 매우 작은 시장이고, 군 전력화를 위한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기부터 해외 수출시장에 주력하여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 할 계획이다.

  1. 항공법 관계 없이 수출가능 국가(개발도상국)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지역은 항공법규제가 거의 없으므로 이 지역의 운송회사에 공급한다.

  2. 산불진화를 위해 로봇헬기 필요한 선진국가

미국, 호주 등 대규모 산불진화에 자율비행 및 군집비행을 하는 주야간 소방용 드론이 필요하다.

한국도 소방용은 현행법으로도 대형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감항인증 예외규정/ 고층빌딩 진화가능)

  3. 세계적인 네트워크 물류회사 (독점공급 계약 / 양산시설 투자유치)

미국의 아마존, DHL, Fedex, UPS,등 화물운송을 준비중인 회사가 많으나, 가성비 좋은 실용기체

없어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선별 공급한다. UN 재난구호품 운송용으로도 추진한다.



9.판매전략 : 국제 물류회사 선별공급 ( 전 세계  판매네크워크 활용 / 직거래 )

전 세계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물류 운송회사 à 투자유치 및  독점공급 계약

현재 모든 국제물류회사가 대용량, 가성비 뛰어난 드론(로봇헬기)를 찾고 있음. 
월드콥터의 성능과 가격은 혁신적인 것이 될 것임à월드콥터를 공급받는 물류회사가
독점적인 위치를 장악할 것임.(450-500kg 화물, 1억원가격의 자율비행 로봇헬기, 신무기)

안정적인 대규모 세계시장 확보, 화물용만 공급계약 / 산불진화, 에어택시 등 기타 기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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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의 고산지역 비행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터보챠저 필수.
 

현대

 

204마력 GDI

 

터보엔진으로 설계함
(170hp/4500rpm)

      

대한민국은 자동차 기술선진국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자동차 엔진을 생산한다. 이것으로 충분히
좋은 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엔진으로 항공용 인증도 충분히 받을 수 있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선입견에 갇혀 얼마나 우

리나라가 훌륭한 항공기술의 기반이 있는 지 모르고 있어

실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혁신적인 헬리콥터를 전 세계에 보급한다.”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표)



참고자료: 드론 프로펠러 효율성 : 헬리콥터 공학 융합된 고성능 프로펠러 필요

3. 드론 로터의 효율성 중요

현재의 드론은 전기공학 기반의 비행체로
프로펠러는 항공공학 기술융합이 필요함.

중국의 E-Hang 대형드론의 경우도, 프로펠러
효율이 낮아, 헬리콥터 공학접목시 30 % 이상의
성능향상를 가져올수 있음.

본사는 헬리콥터 개발 30년의 기술경험으로
고휴율의 세계적인 드론헬기를 개발 할것임.

서울상공의 대형드론 (중국 E-hang)국산제품이 필요함




